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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과 교내실습 간에 비교하고 교내실습 경험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J시에 소재한 2개의 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15명이었고, 그 중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157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3월 15일
부터 4월 3일까지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술통계와 질적 내용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은 성별(p=.047), 건강상태(p<.001), 학업성적(p<.001), 전공만족
도(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p<.001), 실습 동료와의 관계(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교내실습의 자기
효능감은 건강상태(p=.001), 학업성적(p<.001), 전공만족도(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p<.001), 실습 동료와의 관계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습 동료와의 관계(p=.001),
4.0이상 학점(p<.001), 실습스트레스(p=.002), 3.5~4.0미만 학점(p=.020), 간호직에 대한 생각(p=.022)이었으며 총 설
명력은 24.9%이었다.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습스트레스(p<.001), 전공만족도(p=.031), 4.0
이상 학점(p=.001), 실습 동료와 관계(p=.001)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25.5%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
의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에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격차를 줄이고, 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실습 동료와의 관계
와 학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practice stress and satisfaction on the 
self-efficaci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a pandemic situation and examines their in-school practice 
experiences. The data of 157 nursing college students attending two nursing universities located in J City
were qualitatively analyzed.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5 to April 3, 2022. Descriptive statistics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program and by qualitative data analysis. Self-efficacy in clinical 
practi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ender (p=.047), health status (p<.001), academic performance
(p<.001), major satisfaction (p<.001), thoughts about nursing jobs (p<.001), and relationship with a fellow
trainee (p<.001). On the other hand, self-efficacy in in-school practi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ealth status (p=.001), academic performance (p<.001), major satisfaction (p<.001), thoughts about 
nursing jobs (p<.001), and relationship with a fellow trainee (p<.001). The factors that affected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were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p=.001), credits of ≥ 4.0 (p<.001), 
practice stress (p=.002), < 3.5-4.0 credits (p=.020), thoughts about nursing jobs (p=.022), and these factors
had a total explanatory power of 24.9%. The factors that affected in-school practice self-efficacy were
practice stress (p<.001), major satisfaction (p=.031), credits of ≥ 4.0 (p=.001), and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p=.001), and these factors had a total explanatory power of 25.5%. Our results show
an educational strategy is needed to reduce the gap and practice stress and increase credits and 
relationships with practice colleagues by addressing the vulner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and
in-schoo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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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의료 분야뿐
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1]. 임상실습이 필
수인 간호학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다양한 실습 교육 방
법에 대해 고민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
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교내
실습이나 온라인실습 등으로 대체하고 있으며[2], 일부 
임상실습이 가능하다고 해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기관의 정책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
어 결국 혼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3]. 

대부분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는 있지만,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기는 아
직 어려운 미숙한 상태로 새로운 임상 환경에 적응하고 
대상자나 보호자와의 상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실
습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4]. 실습스트레스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못하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5] 실습 시 이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연구를 비교해 보면 팬데믹 이
전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팬데믹 상황에서 대체 
실습을 병행했을 경우보다 높았다[6-8]. 이는 학생들이 
임상실습보다는 대체 실습을 병행한 혼합실습이 임상 현
장에 대한 부담감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과 같은 부
정적인 경험이 줄어들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9]. 따
라서 임상실습과 이를 대체한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 
정도와 이에 대한 관련 요인을 비교하고 확인해볼 필요
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습만족도는 교육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
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다[10].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과 의사소
통능력,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는 높았으
며 임상실습만족도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과 관계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11-13]. 또한, 앞으로 팬데믹 상황의 
지연 및 반복으로 임상실습 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감염관리의 강화로 임상 현장에서의 실습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실습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습만족도를 올리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9,14]. 또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15], 이러한 
신념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적극 실습에 임하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16].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 
혹은 이를 대체한 교내실습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 연구[17]나 자기효능감이 다른 요인에 미
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고[18,19], 실
습에서 어떤 요인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며, 특히 이들의 교
내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학 실습 교육은 앞으로 팬
데믹 현상이 언제 종식될지 불확실하고,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수도 있으므로 임상실습 교육뿐만 아니
라 이를 대체한 교내실습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
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팬데
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임상실습과 교내
실습 간에 연구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하고, 동시에 교내
실습의 구체적인 경험을 확인함으로써 양질의 실습 교육
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간에 비교 및 분석하고, 팬데믹 상
황에서 실시된 간호대학생의 교내실습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실습스트레

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
상실습과 교내실습을 비교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와 개방
형 질문을 통해 교내실습 경험을 탐색하는 혼합연구로 
실시되었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 대도시에 소재한 2개 간

호대학 재학생으로 최근 18개월 이내 임상실습과 교내실
습을 모두 경험한 자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2호, 2023

112

프로그램[2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조사연구에 
적용되는 중간크기의 효과크기인 .15, 유의수준 .05, 검
증력 .95, 일반적 특성 13개와 독립변수 3개를 포함했을 
때 최소 204명이었으므로 10%의 최소 탈락률을 고려하
여 총 225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최종적으
로 응답이 충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15명의 자
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 중 교내실습 경험에 대한 
개방형 질문 참여자는 168명이었으나 응답이 충실하지 
못한 11부를 제외하고 최종 157명의 자료를 질적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양적 자료수집을 위해 일반적 특성, 임상실

습 시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 교내실
습 시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총 150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아래와 
같다. 교내실습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3개의 
개방형 질문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 성별, 나이, 건강상태,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실습 동료와의 관계나 실습기간 등에 관한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2 실습스트레스
Beck와 Srivastava[21]의 임상실습스트레스 도구를 

Kim과 Lee[22]가 수정 및 보완한 임상실습스트레스 측
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교내실습스트레스는 관련 없는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임상실습을 교내실습으로, 간호사
를 실습 지도교수로 수정한 후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경
험이 모두 있는 5명의 간호학과 교수로부터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17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Content 
Validity Index=0.85). 이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실습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Lee[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스트레스 
.89, 교내실습스트레스 .83이었다.  

2.3.3 실습만족도
실습만족도는 Lee 등[23]이 Cho와 Kang[24]의 도구

와 Lee[25]의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6개의 하

위영역의 총 31문항 도구로 측정하였다. 교내실습 만족
도는 임상실습을 교내실습으로 수정한 후 5명의 간호학
과 교수로부터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Content 
Validity Index=0.89). 이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만족도 .94, 교내실습
만족도 .92였다.

2.3.4 자기효능감
Sherer 등[26]의 도구를 Oh[27]가 번안한 일반적 자

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개 하위영역의 총 17문
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 도구 신뢰도는 Oh[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80이었고, 본 연구의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은 동일하게 .90이었다.

2.3.5 교내실습 경험
본 연구자는 질적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한국

질적탐구학회에서 주최한 ‘질적연구방법론을 이수하고,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에게 연구수행과정에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임상실습을 대체
한 교내실습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자는 개방형 질
문을 개발하고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을 모두 경험한 간호
대학 교수 5인에게 5점 척도의 전문가 타당도를 실시하
고(CVI=.80), 질문유형에 대한 의견(‘교내실습 경험은 
무엇인가요?’를 교내실습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나요?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후 아래와 같은 질
문을 설문지에 추가하고 학생이 기술할 수 있는 공란을 
제공하였다. 

⦁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임상실습을 대체해 교내
실습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교내실습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교내실습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각 문

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기술해주세요.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G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No. 

GIRB-A22-Y-0013)을 받은 후 2022년 3월15일부터 
2022년 4월 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대학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허
락을 받았으며 모집 공고문, 설명문, 동의서를 학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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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 학과 단체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려 
자발적으로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에게 설명문과 동의서가 포함된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설문지를 전달하고 전자
동의서에 동의 한 후 온라인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
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양적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과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 비교는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
증은 쉐페 검증으로 하였다.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간 실습
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대응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고,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에서 실습스트
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에
서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은 단계식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교내실습 경험은 질적 내용분석에 따라 연구
자 외 질적자료 분석 경험이 있는 1인이 독립적으로 수
집된 텍스트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교내실습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하고 유사한 내용을 모아
서 재기술하고 연구자 간 분석 결과를 비교하며 수정하
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최종 합의된 의미 있는 내용
을 유사한 것끼리 묶고 종합한 다음 참여자들의 교내실
습 경험이 잘 드러나는 주제로 명명하고 질적연구의 경
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확인하는 점검 과정을 거쳤다.

2.6 윤리적 고려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과정을 설명하고 익

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알리고 사전 동의서를 받아 연
구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동의
서에는 연구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를 포기하더라도 연구대상자에게는 어떠
한 불이익도 없음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
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화된 
아이디를 부여하고 연구자료 보관 파일에 따로 저장하
고, 연구자료는 연구자 외에는 접근을 제한하고 엄격하
게 관리할 것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온라인 설문

지는 연구가 종료된 후 3년 동안 보관 후 영구히 삭제하
여 익명성을 유지할 것을 보장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15명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34명(15.8%), 여자 181명(84.2%)으로 평균 연령이 
만24.37±6.36세였다.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 34 15.8
Female 181 84.2

Age

21 85 39.5

24.37±6.3622 52 24.2
23~24 31 14.4
≥25 47 21.9

Health state
Good 113 52.6

Normal 94 43.7
Bad 8 3.7

Application 
motivation

School grade 15 7.0
Suggestion by 

parents or teacher 41 19.1

Easy employment 107 49.8
Volunteer spirit 28 13.0

nurse image 24 11.2

Grade

4.0-4.5 49 22.8
3.5-3.9 68 31.6
3.0-3.4 67 31.2
≤2.9 31 14.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93 43.3
Moderate 109 50.7

Dissatisfied 13 6.0

Thoughts on 
the nursing

Positive 101 47.0
General 103 47.9
negative 11 5.1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Good 145 67.4
Moderate 70 32.6

Field 
instructor

Head nurse, 
Charge nurse 38 17.7

General nurse 45 20.9
Preceptor nurse 18 8.4

Subject professor,
Practice assistant 114 53.0

Clinical practice 
period 7.11±4.45

In-School practice 
period 4.89±2.7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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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Practice Stress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Gender
Male 2.64±.80 -1.56 .126 3.44±.61 1.51 .134 3.60±.60 2.02 .047

Female 2.86±.51 3.28±.58 3.39±.55

Age

 21a 2.82±.49 .34 .798 3.41±.49 3.26 .022 3.48±.52 1.34 .264

 22b 2.82±.55 3.33±.58 a>d 3.29±.59
23~24c 2.76±.60 3.31±.46 3.40±.47

≥25d 2.89±.71 3.08±.77 3.48±.67

Health state

Gooda 2.76±.60 1.84 .162 3.40±.58 3.93 .021 3.55±.57 8.80 <.001

Normalb 2.90±.50 3.21±.59 a>c 3.30±.49 a>c
Badc 2.93±.77 3.01±.49 2.93±.75

Application 
motivation

Suitable school 
gradea 2.68±.86 1.68 .157 3.21±.51 1.20 .312 3.16±.44 1.60 .176

Suggestion by 
parents or teacherb 2.70±.64 3.46±.54 3.40±.68

Easy employmentc 2.92±.49 3.27±.61 3.41±.52
Volunteer spiritd 2.80±.60 3.36±.60 3.61±.60

nurse imagee 2.73±.49 3.20±.59 3.45±.58

Grade

4.0-4.5a 2.83±.56 .60 .614 3.37±.42 .34 .797 3.65±.59 6.19 <.001

3.5-3.9b 2.90±.52 3.28±.55 3.45±.51 a,b>d
3.0-3.4c 2.77±.60 3.31±.70 3.35±.52

≤2.9d 2.80±.64 3.25±.66 3.14±.6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a 2.68±.57 9.64 <.001 3.50±.55 9.91 <.001 3.61±.54 14.60 <.001

Moderateb 2.89±.53 c>a,b 3.16±.52 a>c 3.32±.51 a,b>c
Dissatisfiedc 3.34±.49 3.10±.95 2.87±.62

Thoughts on the 
nursing

Positivea 2.63±.62 12.92 <.001 3.43±.62 4.22 .016 3.60±.59 10.56 <.001
Generalb 2.99±.46 b,c>a 3.19±.50 a>b 3.27±.46 a>c

negativec 3.09±.49 3.23±.85 3.21±.73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Good 2.70±.58 -5.40 <.001 3.41±.58 3.78 <.001 3.55±.55 5.21 <.001

Moderate 3.09±.45 3.09±.55 3.15±.51

Field instructor

Head nurse, 
Charge nursea 2.70±.64 .93 .426 3.40±.53 .58 .629 3.45±.55 .33 .806

General nurseb 2.85±.53 3.30±.65 3.46±.56
Preceptor nursec 2.78±.70 3.20±.57 3.31±.52

Subject professor,
Practice assistantd 2.87±.54 3.29±.59 3.41±.58

Table 2. Differences of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clinical practice          (N=215)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 실습스트레스, 실
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able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실습스트레스의 전공만족도(F=9.64, 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F=12.92, p<.001), 실습 동료와의 
관계(t=-5.4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습만족도에서는 연령(F=3.26, p=.022), 건강
상태(F=3.93, p=.021), 전공만족도(F=9.91, 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F=4.22, p=.016), 실습 동료와의 관
계(t=3.7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자기효능감에서는 성별(t=2.02, p=.047), 건강상태
(F=8.80, p<.001), 학업성적(F=6.19, p<.001), 전공만
족도(F=14.60, 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F=10.56, 
p<.001), 실습 동료와의 관계(t=5.21, p<.001)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교내실습의 실습스트
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습스트레스에서는 전공만족도(F=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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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Practice Stress Pract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Gender
Male 2.32±.52 -1.42 .158 3.28±.58 .62 .539 3.62±.61 1.92 .056

Female 2.46±.53 3.22±.56 3.41±.58

Age

 21a 2.46±.50 1.38 .250 3.27±.54 1.51 .214 3.44±.53 .10 .959

 22b 2.31±.50 3.27±.54 3.41±.65

23~24c 2.48±.48 3.25±.50 3.47±.51

≥25d 2.51±.65 3.07±.65 3.47±.66

Health state

Gooda 2.41±.50 .48 .619 2.75 .066 3.56±.59 7.57 .001

Normalb 2.47±.58 3.36±.53 a,b>c

Badc 2.34±.41 2.85±.73

Application 
motivation

Suitable school 
gradea 2.51±.45 .28 .894 3.21±.50 .25 .907 3.19±.44 1.45 .220

Suggestion by parents 
or teacherb 2.48±.64 3.28±.54 3.42±.66

Easy employmentc 2.42±.52 3.21±.60 3.44±.58

Volunteer spiritd 2.37±.54 3.28±.57 3.63±.50

nurse imagee 2.46±.47 3.17±.49 3.44±.60

Grade

4.0-4.5a 2.41±.46 .65 .581 3.22±.49 .15 .930 3.73±.63 6.92 <.001

3.5-3.9b 2.46±.52 3.23±.55 3.44±.53 a>c,d

3.0-3.4c 2.39±.56 3.25±.58 3.37±.49

≤2.9d 2.54±.63 3.17±.68 3.17±.6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a 2.31±.50 6.39 .002 3.34±.60 3.80 .024 3.67±.54 16.69 <.001

Moderateb 2.51±.49 c>a 3.15±.46 a>c 3.32±.54 a>b>c

Dissatisfiedc 2.76±.83 3.04±.90 2.90±.64

Thoughts on the 
nursing

Positivea 2.29±.49 7.90 <.001 3.32±.59 3.22 .042 3.62±.57 9.69 <.001

Generalb 2.56±.52 c>a 3.13±.49 a>b 3.28±.51 a>b,c

negativec 2.63±.70 3.28±.80 3.36±.92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Good 2.34±.52 -4.09 <.001 3.28±.59 2.23 .027 3.58±.56 5.12 <.001

Moderate 2.64±.51 3.11±.48 3.17±.53

Field instructor

Head nurse, 
Charge nursea 2.36±.62 .89 .446 3.23±.53 .13 .941 3.44±.58 .70 .555

General nurseb 2.47±.58 3.26±.59 3.55±.63

Preceptor nursec 2.60±.39 3.17±.54 3.34±.55

Subject professor,
Practice assistantd 2.42±.50 3.22±.57 3.42±.58

Table 3. Differences of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in-school practice         (N=215)

p<.001), 간호직에 대한 생각(F=7.90, p<.001), 실습 동
료와의 관계(t=-4.0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F=3.80, p=.024), 
간호직에 대한 생각(F=3.22, p=.042), 실습 동료와의 관
계(t=2.23, p=.02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고, 자기효능감은 건강상태(F=7.57, p=.001), 학업성적
(F=6.92 p<.001), 전공만족도(F=16.69, p<.001), 간호
직에 대한 생각(F=9.69, p<.001), 실습 동료와의 관계

(t=5.12, p<.001)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3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비교

실습스트레스는 임상실습(2.83±0.57점)이 교내실습
(2.44±0.53점)보다 높았고(t=10.33, p<.001), 실습만족
도도 임상실습(3.30±0.59점)이 교내실습(3.23±0.56
점)보다 높았다(t=2.94, 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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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의 임상실습에서
의 자기효능감은 실습스트레스(r=-.312, p<.001)와 음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습만족도(r=.243, p<.001)와
는 양의 상관관계,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r=-.401, p<.001)를 보였다.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은 실습스트레스(r=-.338, p<.001)
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습만족도(r=.227, p<.001)와
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r=-.412, p=.001)가 있었다.

Variables Practical  
Stress

Practical 
Satisfaction

Self-
efficacy

Clinical 
practice

Practical 
Stress

1

Practical  
Satisfaction

-.401
(<.001)

1

Self-
efficacy

-.312
(<.001)

.243
(<.001)

1

In-school 
practice

Practical 
Stress

1

Practical 
Satisfaction

-.412
(<.001)

1

Self-
efficacy

-.338
(<.001)

.227
(<.001)

1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 variables in 
clinical practice and in-school practice    

 (N=215)

3.5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임상실습에서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대상자의 특성 중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인 성별(여자 기준), 건강상태(나쁨 기준), 학
점(3.0 미만 기준), 전공만족도(불만족 기준), 간호직 생각
(부정적 기준), 실습 동료와의 관계(보통 기준)등 6개와 임
상실습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임상실습의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등 총 8개 변수를 투입하였다.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통계량을 통해 알아본 결과 2.061로 2 
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에 자기상관은 없었다.

오차항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가정하는지 표준화 잔차
를 구한 결과 모두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고, 공차한계 .827~ 
.855로 .10이상, 분산팽창인자는 1.170~1.210로 10 이

하로 나타나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도 없었다.

Variables B SE β t p
Cum
ulati
ve
R2

R2

Variatio
n

(constant) 3.60 .22 16.73 <.001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 Good

.26 .08 .22 3.38 .001 .113 .113

Credit : 4.0 or 
higher .36 .09 .27 4.11 <.001 .160 .047

Practical 
stress -.20 .07 -.21 -3.12 .002 .207 .047

Credit: Less  than 
3.5~4.0 .19 .08 .15 2.35 .020 .229 .022

Thoughts on the 
nursing: Positive .17 .07 .15 2.30 .022 .249 .019

*Dummy variables(credit: below 3.0,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Moderate, Thoughts on the nursing: negative)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self-efficacy in clinical 
practice                               (N=215)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실
습 동료와의 관계가 좋음(β=.22, p=.001), 4.0 이상 학
점(β=.27, p<.001), 실습스트레스(β=-.21,p=.002), 
3.5~4.0 미만 학점(β=.15, p=.020), 간호직에 대한 생
각 긍정적(β=.15, p=.022)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보통에 비해 좋을 
때, 학점이 3.0 미만에 비해 4.0 이상이고 3.5~4.0 미만
일 때, 임상실습의 실습스트레스가 낮을 때, 간호직 생각
이 부정적에 비해 긍정적일 때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24.9%이었다
(F=13.82, p<.001, R2=.249, Adj-R2=.231).

교내실습에서 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독립변수중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인 건강상태(나쁨 기준), 학점(3.0 미만 기준), 전공만족
도(불만족 기준), 간호직 생각(부정적 기준), 실습 동료와
의 관계(보통 기준)등 5개와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과 유
의한 상관이 있는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등 총 7개를 투입하였다. 분석 전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
이 있는지 Durbin- Watson 통계량을 통해 알아본 결과 
2.198로 2 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에 자기상관은 
없었고  표준화 잔차도 모두 ±3 이내로 정규분포를 가
정할 수 있었고, 공차한계 .788~.924로 .10 이상, 분산
팽창인자 1.083~1.269로 10 이하로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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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Cum
ulati
ve
R2

R2

Variatio
n

(constant) 3.79 .19 19.59 <.001
Practical 

stress -.27 .07 -.25 -3.93 <.001 .114 .11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7 .08 .15 2.18 .031 .184 .070

Credit : 4.0 or 
higher .29 .09 .21 3.41 .001 .220 .036

Relationship with 
a practice 
colleague 
: Good

.26 .08 .21 3.14 .002 .255 .035

*Dummy variables(credit: below 3.0, Relationship with a trainee 
colleague: Moderate,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Table 6. Factors influencing the self-efficacy in 
in-school practice                     (N=215)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습
스트레스(β=-.25, p<.001), 전공만족도의 만족(β=.15, 
p=.031), 4.0 이상 학점(β=.21, p=.001), 실습 동료와 
관계 좋음(β=.22, p=.001)이었다. 즉, 교내실습의 실습
스트레스가 낮을 때,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에 비해 만족
일 때, 학점이 3.0 미만에 비해 4.0 이상일 때, 실습 동료
와의 관계가 보통에 비해 좋을 때 교내실습의 자기효능
감이 높아졌으며 이들 변인들에 의한 자기효능감 설명력은 
25.5%였다(F=17.93, p<.001, R2=.255, Adj-R2=.240).

3.6 교내실습 경험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교내실습에 대한 경험

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27개의 의미 있는 내용으로부터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경험의 주제는 교내실습상황
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실습결과에 의구심을 가
진 것 등과 같은 경험으로부터 ‘교내실습을 받아들여야 
하는처치’에 놓인 것과 ‘감염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가
진 것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임상관찰을 통한 학습
의 기회를 잃고 병원 현장의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했거
나 환자를 직접 간호한 경험이 없어서 ‘현장경험을 놓친 
아쉬움’을 갖게 되었고, 실습 물품의 부족이나 임상의 치
료장비와 시설을 경험하지 못하여 ‘교내실습 환경에 대
한 불만’ 및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교내실습 교육의 문
제’가 주제로 도출되었다, 그 외에도 임상실습을 경험하
지 못해서 취업후 적응을 걱정하거나 실무능력이 개발되
지 못함으로 인해 ‘간호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임상실습의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움’
과 ‘협동학습 경험’과 ‘학습의 수월성으로 간호지식 확

장’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도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경험
중 6개의 주제는 부정적 경험이었고, 3개의 주제는 긍정
적 경험이었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hemes Meaningful contents (Subjects’ number)
 Negative experience

A position to 
accept in-school 

practice

Inevitable acceptance of in-school 
practices(38)
Having doubts about in-school practice 
outcome(5)

Conflicting 
perceptions of 

infection

Low infection risk by practicing on campus(8)
Even in-school practice, they are concerned 
about infection(4)

The regret of 
missing the 

field experience

I think I missed what I could learn from 
observation in clinical practice(17)
Never experienced a hospital-like field 
atmosphere(10)
Too bad I couldn't take care of the patient 
myself(6)
No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clinics(4)

complaints 
about in-school 

practice 
environment

Not enough supplies for practice (6)
No treatment equipment or facilities for 
clinical experience (9)

the problem of 
unstandardized 

in-school 
practice training

Too much theoretical learning in hands-on 
subjects (3)
There are many tasks in place of clinical 
practice, so it is burdensome (22)
Online practice seems to have little 
educational effect (2)
In-School practice is not as systematic as 
clinical practice (4)
Want standardized simulation training that can 
be applied to practice(3)

Fear of being a 
nurse

I am worri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dapt 
after employment due to lack of 
clinical experience(6)
worry about my future as a nurse after 
graduation because my clinical practical skills 
are not developed(8)

Positive experience
Freedom from 
the tens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with high autonomy and comfortable 
atmosphere(11)
Less tension than clinical practice and easier 
mind and body(37)
Reliable time management makes it 
convenient(12)
Satisfied with the low burden of practice time(3)

Experienced 
cooperative 

learn

Better to communicate with colleagues & learn(2)

Teamwork strengthened through group 
activities(4)

Facilitation of 
learning extends 

nursing 
knowledge

Easier questioning and response than clinical(3)
Professor's quick feedback helps you learn(3)
It becomes possible to learn theory deeper 
than class time(45)
Understanding the clinical scene through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4)

Table 7. Experiences of in-school practice  (N=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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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대상자의 임상실습의 실습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
에 2.83±0.57점,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 평균은 5점 
만점에 2.44±0.53점으로 측정되었고, 임상실습의 실습
스트레스가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t=10.33, p<.00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실습
의 실습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작업치료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
구를 사용한 한 Whang과 Bang[28]의 연구에서 임상실
습을 경험한 학생이 교내실습을 경험한 학생보다 실습스
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
와 유사하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팬데믹 상황 이전 임
상실습스트레스 분석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임상실
습과 교내실습의 실습스트레스는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7,29,30]. 이는 교내실습 시 현장에 대한 부담감과 
대인관계 문제 등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 실습스트레스가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9]. 임상실습의 
실습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실습교육환경’(3.30점)과 
‘실습업무부담’(3.30점)에서 실습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Park과 Kim[31] 연구에서 ‘실습교육환
경’이 높게 나타난 것과 Kang과 Lee[32]의 연구에서 
‘실습업무부담’에서 실습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점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교내실습의 실습스트
레스의 하위영역으로 ‘실습업무부담’(2.79점)과 ‘실습교
육환경’(2.71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교
내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자료중 ‘임상실습을 대신 한 과
제가 많아 부담임’이라 하였고, 이는 Kim 등[33]의 연구
에서 ‘과제 작성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주제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과제 중심의 교내실습보다는 임상현장
을 체험할 수 있는 교내실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33] 실습지도 교수자는 실습목표에 맞는 과제물을 부여
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의 실습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30±0.59점,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
에 3.23±0.56점으로 측정되었고, 임상실습의 실습만족
도가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2.94, p=.004).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 
비교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
우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실습과 임상실습을 비교한 Kim 등[34]의 연구에
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온라인실습을 경험한 학생

보다 실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 팬데믹 상황 이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임상실
습만족도 분석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는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35]. 연구대상자의 교내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자료 중 
‘교내실습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 ‘감염에 대한 상반
된 인식’, ‘현장경험을 놓친 아쉬움’, 교내실습 환경에 대
한 불만’, ‘표준화되지 않은 교내실습 교육의 문제’, ‘간
호사가 되는 두려움’의 6개 주제의 부정적 경험들이 교
내실습의 실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임상실습의 실습만족도 하위영역에서 ‘실습교
과’(3.53점), ‘실습평가’(3.52점), ‘실습환경’(3.41점), 
‘실습지도’(3.34점), ‘실습시간’(3.17점), ‘실습내용’(2.98점) 
순으로 나타났다. Lee와 Cheon[36]의 연구에서 ‘실습교
과’ ‘실습평가’ 만족도가 높은 것과 ‘실습내용’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교내실습의 
실습만족도 하위영역은 ‘실습평가’(3.46점), ‘실습지
도’(3.35점), ‘실습내용’(3.26점), ‘실습시간’(3.12점), 
‘실습환경’(3.10점), ‘실습교과’(2.95점)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교내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자료 중 ‘임상
실습의 긴장감으로부터 자유로움’, ‘협동학습을 경험함’, 
‘학습의 수월성으로 간호지식이 확장됨’의 3개 주제는 교
내실습에 대한 긍정적 경험으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양적자료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들
이다. ‘실습교과’의 경우, 임상실습에서 가장 높았고 교
내실습에서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경
험에서 ‘실습과목인데 이론 학습이 너무 많음’이라고 하
였으며, Jang과 Han[37]의 연구에서 온라인실습에 대해
서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의 구별에 혼란을 느끼며 ‘수업
인지 실습인지 혼란스러움’의 주제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새로운 경험보다는 이론 위주의 학습이 교내실습 
‘실습교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
습내용’의 경우, 교내실습에서는 중간 수준의 영역이었
지만 임상실습에서는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본 연구에서 ‘수업시간 보다 깊이 있는 이론 학습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임상 현
장을 이해하게 됨’이라고 한 경험이 교내실습에서의 ‘실
습내용’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습
지도’의 경우, 교내실습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즉
각적인 의사소통과 피드백은 교수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33] 대상자의 경험에서 ‘교수의 빠른 피드백이 
학습에 도움’이 되며 ‘임상보다 질의 및 응답이 수월함’
이라고 하였다. 이는 ‘실습지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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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실습시간’의 경우, 교내실습
에서는 중간 정도의 영역으로 대상자의 경험에서도 ‘안
정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며 ‘실습시간에 대한 부담감
이 적어서 만족함’이라고 하였다. 이는 Kim 등[33]의 연
구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음’의 
주제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실습환경’의 경우, 교내실
습에서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경험에서 교
내실습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실습하기엔 물품이 부족’
하고 ‘임상경험을 할 수 있는 치료 장비나 시설이 없음’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내실습에서의 만족도가 낮은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교내실
습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임상실습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내실습을 시행함으로써 실습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 평균은 5점 만점에 
3.42±0.57점,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 평균은 5점 만점
에 3.45±0.59점으로 교내실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임
상실습에 대한 자기효능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26, p=.208). 임상실습
과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비교한 선행연구는 미
비하였으나, 임상실습 관련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한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교내실습 자기효능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8]. 이는 Bandura[36]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형성요인 중 ‘성취 경험’과 ‘정서적 
상태’의 요인과 연관되어 나타났다고 보인다. 대상자의 
경험에서 ‘임상실습 보다 긴장감이 적으며 심신이 편안’
하며 ‘높은 자율성과 편안한 분위기에 만족함’이라고 하
였다. 이는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교내실
습이 시행됨으로써 교내실습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영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의 임상실습에서 간호
수행 실패나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 경험 등의 과거의 부
정적 성취 경험 요인이 임상실습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으로 실습 동료와의 관계(좋음), 학점(4.0 이상), 실습스
트레스, 학점(3.5~4.0 미만), 간호직에 대한 생각(긍정
적)이었고, 교내실습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실습스트레스, 전공만족도(만족), 학점(4.0 이상), 실
습 동료와의 관계(좋음)으로 나타났다. 즉 임상실습에서
는 간호직에 대한 생각(긍정적)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나 교내실습에서는 전공만족도(만족)가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친 점이 달랐다.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공통된 요인은 실습 동료와의 

관계(좋음), 학점(4.0 이상), 실습스트레스였다. Oh와 
Kim[40]의 연구에서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은 실습 
동료와의 관계,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유의한 영향요인으
로 확인되었고 그 설명력은 17%로 나타나서 본 연구대
상자에서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친 것이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에 적용한 연구 도구가 달라 구체적
인 비교가 어렵고 아직 실습 관련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
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관련 도구들의 정
련화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 

임상실습에서 실습 동료와 관계 좋음이 교내실습에서
의 실습 동료와의 관계 좋음보다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켰다. 대상자는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실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였고
[41] 정서적 지지와 경험을 공유하는 실습 동료가 중요함
을 표현하였다[40].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팀구성 방법을 모색하여 실습 동료와 긍정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야 한다. 

임상실습에서는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나 교내실습에서는 영향을 미치
지 않았는데 이는 COVID-19 상황임에도 임상실습을 
시행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간호사
의 역할을 체험하고[42], 간호직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부여한 것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
다. 특히 SNS를 통해 기사화된 홀로 격리된 고령의 코로
나 환자를 돌보고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방호복을 입
고 고군분투하는 간호사의 모습이 실습과정에 눈 앞에 
펼쳐지면서 간호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긍정적 이미
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내실습에서 전공만족도에 대한 만족이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요인임에 반해 임상실습에서는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COVID-19
로 인해 임상실습이 제한적이거나 교내실습이나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됨에 따라 학습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임상실습에서 전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
생들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임하
는 태도에 차이를 보이며[43], 전공에 만족하지 못할 때 
앞으로 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념과 태도 형성에 장애를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이나 자아개념 형성을 방해한다[44]. 따라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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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만족도의 중요성은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으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간호
교육과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한 임상간호 교
육자의 역할 모델을 통해 올바른 전문직 자아개념을 정
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45].

효율적인 임상실습이란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 임상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된 실
습 동안 모든 간호대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
지 않고 경험하고 익히는 것이다[13]. COVID-19 팬데
믹 상황에서 학교마다 임상실습과 대체 실습에서의 진행
방식과 상황이 다르지만 대체 실습 시 임상실습과의 격
차를 최소화하며 임상실습과 유사한 교육의 효과와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과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다음에 COVID-19 상황이 종
료된다고 해도 임상실습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혼합하
여 운영한다면 실습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
한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반복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
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실습과 교내실습 간에 비교 분석하고 교내실습 경험
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실습 교육을 제
공할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임상실습 
시 자기효능감은 실습 동료와의 관계, 학점, 실습스트레
스, 간호직에 대한 생각이 영향요인이었고, 교내실습 시 
자기효능감은 실습스트레스, 전공만족도, 학점, 실습 동
료와의 관계가 영향요인이었다.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 요인은 실습 동료와
의 관계, 학점, 실습스트레스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의 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실습 동료와의 관계와 학
점을 향상하는 교육적 전략 모색하며, 임상실습과 교내
실습에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격차를 줄이고, 긍
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습스트레스 도구는 임상실습스
트레스 측정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다음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교내실습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

발과 적용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현재 임상교육과 이를 
대체한 교내실습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하여 새로운 교육 
모듈을 개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였고, 도구 개발 연구 및 다양한 임상실습 현장과 교내실
습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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